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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016년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에 따르면 우울증이 

있는 여성 중 9.8%는 산후우울증을 경험하였고(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7) 2012년에서 2016년에 출

산한 산모 중 산후우울증으로 진료를 받은 대상은 1.4%에 

불과하였다(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7). 여성우울증의 첫 발생이 생애주기 중 출산을 경험하

는 가임기에 현저히 증가하고(Park & Lee, 2011) 이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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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is study aimed to provide preliminary data for a nursing intervention plan for puerperal women 

to reduce postpartum depression by investigating factors that affect depressive disorder during the puer-

peral period.

Methods: A total of 153 pregnant women were recruited from a university hospital in Gimhae city in Korea. 

Data were collected using self-report questionnaires.

Results: Mothers’ quality of sleep, breast-feeding confidence, discomfort with breastfeeding, depressive 

feeling during pregnancy, and baby’s feeding capability and growth were significant predictors of post-

partum depression. These variables explained 36.1% of the variance in postpartum depression in puerperal 

women.

Conclusion: The aforementioned results indicate that puerperal women are less likely to experience post-

partum depression when their quality of sleep is higher, breast-feeding confidence is higher, discomfort 

with breast-feeding is lower, when they did not feel depressed during pregnancy, and when baby’s 

feeding capability and growth is better. Therefore, to decrease puerperal women’s depression, a nursing 

intervention program and a research study to verify the effects of the program are necessary to increase 

mother’s sleep quality and breast-feeding adaptation and prevent depression during pregna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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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우울은 추후 만성우울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기(Mamun 

et al., 2009) 때문에 산후우울은 여성의 정신건강에 있어 

중요한 문제이다. 산후우울은 지속적으로 여성의 삶에 영

향을 미쳐 우울, 불안과 양육스트레스를 높이고 삶의 만

족도를 낮출 뿐 아니라 자녀와의 관계에서 좌절감을 높여

(Kim et al., 2018b) 정상적인 모아 애착관계 형성과 아동

의 인지적, 심리적, 행동적 성장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Brand & Brennan, 2009). 그러므로 산모의 산후우

울을 조기에 진단하여 치료하고 적극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7).

산후우울이란 출산 후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요소들

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인해 경험하는 우울한 정서를 말한

다(Korean Society of Woman Health Nursing, 2016). 

산후우울은 발생 시기, 증상의 정도, 이상행동 양상, 지속 

기간에 따라서 산후우울감, 산후우울증, 산후정신증으로 

구분된다(Korean Society of Woman Health Nursing, 

2016). 산후우울감은 일반적으로 출산 후 1주 내에 발생하

며, 모든 문화권에서 모성의 약 85%가 경험한다. 산후우울

감은 과민성, 불안, 초조, 불면증, 급격한 감정의 변화 등이 

나타나고 약물치료는 필요치 않으나 가족의 정서적 지지

가 요구된다(Stuart-Parrigon & Stuart, 2014). 산후우울

증은 초기 산욕기 산모의 33.3%가 중증 산후우울이 있었고

(Jung, 2018) 무쾌감증, 건망증, 과민, 불안, 수면 장애와 신

체 기능의 저하, 아기를 해치거나 자살 충동, 부부관계의 관

심 저하 등의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된다(Korean Society of 

Woman Health Nursing, 2016). 산후정신증은 1,000명당 

1–2명의 산모에게 발병하며 환각, 망상, 초조, 불면증, 괴상

하고 비합리적인 행동, 식욕 및 수면 장애를 나타내며 추후 

임신 시 30%–50%가 재발하며 양극성 장애로 발전하기도 

한다(Korean Society of Woman Health Nursing, 2016). 

산후정신증은 극단적인 경우 자살, 영아살해라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입원치료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

다(Korean Society of Woman Health Nursing, 2016). 

이처럼 산후우울은 산모 자신뿐 아니라 자녀를 비롯한 가

족들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산후우울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 

변인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산후우울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생물학적 요인과 사회

심리학적 요인이 있다. 생물학적 요인은 출산과 관련된 호

르몬의 변화와 분만 후의 생리적 변화, 유전 등으로 알려져 

있고(Corwin et al., 2010), 사회심리학적 요인으로는 아

기 기질, 임신 중 우울과 불안, 양육 스트레스, 사회경제적 

상태, 자존감, 결혼 상태, 생활 스트레스, 계획되지 않은 임

신 등으로 보고되었다(Beck & Gable, 2001). 그 밖에 산

후우울과 관련된 요인으로 모유수유 적응, 수면의 질, 출산 

주수, 분만 횟수, 아기에 대한 만족 등이 보고되었다(Kim 

et al., 2014; Kim & Hur, 2014; Yeo, 2006).

모유수유 적응이란 모유수유하는 어머니와 아기가 생리

적, 자아개념, 역할 기능, 상호의존 양상에 있어서 적응하

는 과정이자 결과를 말한다(Kim, 2009). 즉 모유수유 적응

은 산후기간에 따라 변화하는 과정이므로 모유수유 적응을 

돕기 위해서는 산욕기간에 따라 발생하는 모유수유 적응의 

어려움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Kim, 2009). 산후우울

과 모유수유와의 선행연구 관계를 고찰해 보면 두 변수간

의 인과관계의 방향성에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일부 연구

에서 산후우울을 종속변수로 하여 모유수유가 산후우울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Kendall-Tackett et al., 

2011; Park, 2017; Watkins et al., 2011). 그러나 일부 

연구에서는 산후우울을 독립변수로 하여 산후우울이 높을

수록 모유수유를 포함한 모성역할 적응 정도가 낮고(Yoo, 

2008), 산후우울이 모유수유 실천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

고하고 있다(Kim, 2016). 그러므로 모유수유 적응 과정이 

산후우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수면의 질이란 수면량뿐 아니라 수면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감을 말한다(Pilcher et al., 1997). 산욕기 동안의 양

질의 수면은 산후회복의 중요한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산모

의 70.8%, 즉 산모 대다수가 수면의 질이 나쁘다고 인식한

다고 하였다(Lee, 2006). 수면부족은 에너지 부족을 초래

하고 기분이나 사고에 부정적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산모

의 심리 정서적인 면에서 중요한 문제이다(Lee & Hwang, 

2011). 수면은 수유방법과도 관련이 있어서 모유수유만 

하는 산모가 수면시간이 길고 우울감이 낮았고(Kendall-

Tackett et al., 2011) 다수의 연구에서 수면의 질이 높을

수록 산후우울이 낮았다(Cho, 2009; Kim & Hur, 2014).

산후우울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산모를 대상으로 양육

스트레스, 우울(Kim et al., 2018b)과 산후우울 간의 관계

나 모아애착(Park, 2017), 피로(Kim & Hur, 2014), 배

우자 지지(Jung, 2018)가 산후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

한 연구가 수행되었고 분만 후 산모가 분만직후 경험하는 실

제적 문제인 모유수유 적응(Kim, 2016)과 수면의 질(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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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과 산후우울 간의 관계나 제 변수들이 산후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그러므로 이 연구의 목적은 모유수유 적응, 수면의 질 및 

산후우울 정도를 파악하고 모유수유 적응 및 수면의 질이 

산후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산후우울 예방을 

위한 간호중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

는 데 있다.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산욕기 산모의 모유수유 적응과 수면

의 질이 산후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데 있다. 구체

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제 특성을 파악한다.

(2) 대상자의 모유수유 적응, 수면의 질 및 산후우울의 

정도를 파악한다.

(3) 대상자의 제 특성에 따른 모유수유적응, 수면의 질, 

산후우울 정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4) 대상자의 모유수유 적응, 수면의 질, 산후우울 정도

와의 관계를 파악한다.

(5) 대상자의 산후우울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

명한다.

대상및방법

1. 연구 설계

이 연구는 산욕기 산모의 모유수유 적응과 수면의 질이 

산후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상관성 조사연구

이다.

2.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이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17년 8월 2일부터 8월 

31일까지였다. 자료수집방법은 부산광역시 고신대학교의 

연구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에 

승인을 받은 후 김해시 2개 여성전문병원을 방문하여 연구 

목적 및 진행절차에 대하여 설명하고 협조와 승인을 받아 

진행하였다. 대상자 선정 기준에 맞는 대상자에게 이 논문 

연구자와 훈련된 연구보조원이 연구목적 및 방법을 설명하

고 동의를 받은 후 구조화된 설문지를 제공하여 대상자가 

직접 기입하도록 한 후 회수하였다.

이 연구의 대상은 김해시 소재 2개의 여성전문병원 산후

조리원에 입원한 산모와 외래에 방문한 산후 2–6주 산욕기 

산모로 하였다. 산후 2–6주로 정한 이유는 선행연구와 관

련 문헌에서 산후우울의 발병 시기를 산후 6주 이내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 대상자는 모유수유 어머니, 재태기

간 37주 이후에 출생 시 체중 2.5 kg 이상의 신생아를 출산

한 자, 질문지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고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자를 선정하였고 연구 제외 대상자는 갑상선 질환

을 진단받은 자(Lee et al., 2012), 우울증 과거력이 있거

나 현재 우울증 약물 복용 중인 자(Youn & Jeong, 2013), 

고위험 신생아를 출산한 자(Kim & So, 2014)였다. 

이 연구의 표본의 크기는 G-Power 3.1.9.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에서 중간 효과 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90%, 예측요인 6개로 계산하였을 때 최소 123

명이 산출되었다(Nam, 2015). 탈락률을 고려하여 150부를 

배부하였으며, 회수되지 않은 17부와 응답이 부실한 자료 

3부를 제외한 총 130명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3. 연구 도구

이 연구의 도구로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설

문지의 구성은 모유수유 적응 27개 문항, 수면의 질 8개 문

항, 산후우울 10개 문항, 제 특성 17개 문항 등 총 62개 문

항으로 구성하였다.

1) 모유수유 적응 측정 도구

이 연구에서는 Kim (2009)이 개발한 모유수유 측정 도

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27개 문항, 8개 하위영역으

로 아기와 감정 교류 4개, 수유자신감 5개, 충분한 젖양 3

개, 아기의 수유능력과 성장 4개, 아기와 친숙해지기 4개, 

수유 시 불편감 3개, 젖양 유지 2개, 지지받기 2개 문항으

로 구성되었다. 이 척도는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

수록 모유수유 적응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

도는 Kim (2009)의 연구에서 Cronbach α계수 0.82, 하

위영역은 Cronbach α계수 0.46–0.88였고, 이 연구에서는 

Cronbach α계수 0.88, 하위영역은 Cronbach α계수 0.59– 

0.86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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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면의 질 측정 도구

이 연구에서는 Snyder Halpern과 Verran (1987)이 

개발한 수면측정도구(Verran & Snyder Halpern Sleep 

Scale)를 Kim과 Kang (1994)이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였

다. 이 도구는 총 8개 문항으로 10점의 VAS (Visual Ana-

logue Scale)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수면의 질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Kim과 Kang (1994)의 연구에

서 Cronbach α계수 0.86이었고 이 연구에서 Cronbach α

계수는 0.77이었다.

3) 산후우울 측정 도구

이 연구에서는 Cox 등(1987)이 개발하고, Han 등(2004)

이 번역한 한국판 에딘버러 산후우울 척도(Edinburgh 

Post natal Depression Scale-Korean Version, EPDS- 

K)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0개 문항의 4점 Likert 척

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Han 

등(2004)은 우울증 선별 절단점으로 EPDS-K 총점 10

점으로 보았으며, 이에 따라 총점 10점 미만은 비우울군, 

10–12점은 경도 우울군, 13점 이상은 중증 우울군으로 구

분하였다. 도구의 신뢰도는 Han 등(2004)의 연구에서 

Cronbach α계수 0.85였고 이 연구에서 Cronbach α계수는 

0.86이었다.

4. 자료 분석 방법

이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ver. 18.0 (IBM 

Co., Armonk, NY, USA)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

하였다.

(1) 대상자의 제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로 분석하였다.

(2) 대상자의 모유수유 적응, 수면의 질, 산후우울의 정

도는 평균, 평균평점과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으로 분석

하였다.

(3) 대상자의 제 특성에 따른 산후우울의 정도의 차이는 

t-test, analysis of variance와 Scheffé test로 분석하였다.

(4) 대상자의 모유수유 적응, 수면의 질 및 산후우울 정

도와의 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

하였다.

(5) 대상자의 산후우울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Step  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5. 윤리적 고려

대상자의 윤리적 보호를 위해 고신대학교 기관윤리위원

회에서 승인(KU IRB 2017-0053-01)을 받은 후, 설문

지의 첫 페이지에 연구 참여 동의서를 첨부하였다. 자료수

집을 위한 연구 동의서에는 연구의 목적, 연구의 절차, 위

험, 참여자의 익명성, 자료의 비밀보장 및 연구 철회, 연구

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

다. 연구 보조원이 대상자에게 연구 동의서를 설명하여 대

상자가 연구에 참여할 것을 수락하면 동의서와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연구 이후 설문자료는 연구자가 지정

한 별도의 하드디스크에 보관할 것이며 연구자만이 단독으

로 관리하며 연구자 이외에는 접근할 수 없도록 할 것이다. 

연구의 종료 시점에서 향후 3년간 보관 후 문서파쇄기를 사

용하여 폐기할 것이며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는 영구 삭제

할 것이다. 설문지를 작성한 대상자에게 소정의 선물을 제

공하였다.

결과

1. 대상자의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연령은 만 31–40세가 70% 

(91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만 20–30세가 25.4% 

(33명)였다. 교육정도는 대학교졸업이 50% (65명)로 절

반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전문대졸업이 25.4% (33

명)이었다. 월 평균수입은 500만원 이상이 26.2% (34명)

로 가장 많았고 300 이상 400만원 미만 25.4% (33명), 

200 이상 300만원 미만 23.8% (31명)순이었다. 취업 여

부의 경우 취업(휴직포함)이 52.3% (68명), 미취업이 

47.7% (62명)이었으며, 결혼만족도는 만족한다 96.9% 

(126명), 만족하지 않는다 3.1% (4명)이었다. 어머니 역

할 준비도에서는 준비되었다 75.4% (98명), 준비되지 않

았다 24.6% (32명)이었다.

대상자의 산과적 특성으로 출산 후 기간은 4주가 45.4% 

(59명)로 가장 많았으며, 2주가 18.5% (24명)로 평균 

3.89±1.20(범위 2–6)주로 나타났다. 분만 횟수는 초산이 

63.8% (83명), 경산이 36.2% (47명)이었고, 계획된 임신 

여부는 그렇다 63.8% (83명), 아니다 36.2% (47명)로 나

타났다. 분만형태로는 자연분만이 56.2% (73명), 제왕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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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이 43.8% (57명)였고, 임신 중 우울감은 90% (117

명)가 우울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출산 후 평균 수면 

시간은 42.3%(55명) 4–6시간 미만, 6시간 이상 31.5% 

(41명)순으로 나타났다. 모유수유 실천은 모유위주 혼합

수유 35.4% (46명), 완전 모유수유 28.5% (37명)순으로 

나타났고 출산 후 첫 모유수유 시기로는 53.8% (70명)가 

24–48시간 미만에 실시하였다고 응답하였고, 출생 1시간 

이내는 12.3% (16명)로 나타났다. 밤 동안의 모유수유 여

부에서는 56.9% (74명)가 실시하며, 분만 전, 출산 후 모

유수유 교육 여부는 81.5% (106명)가 실시하였다. 수유 

시 교육이 도움 여부에 대해서는 95.3% (101명)가 그렇다

고 응답하였다(Table 1).

2. 대상자의 모유수유 적응, 수면의 질, 산후우울 정도

대상자의 모유수유 적응 정도는 평균평점 3.80±0.44 

(척도범위 1–5)로 보통보다 높았다. 모유수유 적응정도의 

하위영역에서는 아기와 감정교류가 평균평점 4.50±0.61

로 가장 높았으며, 아기의 수유능력과 성장이 평균평점 

3.90±0.70, 수유자신감이 평균평점 3.84±0.64, 충분한 

젖량이 평균평점 3.74±0.75, 젖량유지가 평균평점 3.67

±0.75, 아기와 친숙해지기가 평균평점 3.64±0.63, 지지

받기가 평균평점 3.46±0.87, 수유 시 불편감은 평균평점 

3.29±0.85로 모두 중간보다 높았다(Table 2). 대상자의 

수면의 질 정도는 평균평점 4.91±1.42(척도범위 0–10)

로 중간 정도였다. 대상자의 산후우울 정도는 평균 8.65±

0.43 (도구범위 0–30), 평균평점 0.87±0.04 (척도범위 

0–3)이었다. 이를 평점에 따라 분류하면 10점 미만인 비

우울군은 57.7% (75명), 평균 5.12±2.46이었고, 10–12

점인 경도 우울군은 18.5% (24명), 평균 11.13±0.90이

었으며, 13점 이상인 주요 우울군은 23.8% (31명), 평균 

15.29±2.37로, 전체 우울군은 42.3% (55명)로 높았다.

3.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모유수유 적응, 수면의 질, 산후

    우울 정도의 차이

모유수유적응 정도는 산과적 특성 중 분만 횟수(t=-

3.008, p=0.003), 모유수유 실천(F=5.375, p=0.002), 

출산 후 첫 모유수유시기(F=3.452, p=0.019), 밤 동안

의 모유수유 여부(t=2.328, p=0.02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경산군이 초산군보다, 완전모유

수유군이 부분 모유수유군보다, 출산 후 첫 모유수유시기

가 1–6시간인 군이 24–48시간인 군보다, 밤 동안에 모유수

유를 안 하는 군이 밤 동안에 모유수유를 하는 군보다 모유

수유적응 정도가 높았다. 수면의 질 정도는 일반적 특성 중 

월수입(F=3.209, p=0.015), 산과적 특성 중 출산 후 기간

(F=2.514, p=0.045), 출산 후 평균 수면 시간(F=15.463, 

p<0.001), 밤 동안의 모유수유 여부(t=-3.332, p=0.001)

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월수입이 

300이상 400만원 미만인 군이 200이상 300만원 미만인 

군보다, 출산 후 기간이 2주인 군이 5주인 군보다, 출산 후 

평균 수면 시간이 6시간 이상인 군이 4시간 미만인 군보다, 

밤 동안 모유수유를 안 하는 군이 밤 동안 모유수유를 하

는 군보다 수면의 질이 높았다. 산후우울 정도는 일반적 특

성 중 월 평균수입(F=2.453, p=0.049), 어머니 역할 준비

도(t=2.157, p=0.033)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어머니의 역할 준비가 된 경우가 어머니의 역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경우보다 산후우울 정도가 낮았다. 산과적 

특성 중에는 분만 횟수(t=2.030 p=0.044), 임신 중 우울감

(t=3.120, p=0.002), 출산 후 평균 수면 시간(F=4.293, 

p=0.016), 분만 전 출산 후 모유수유 교육 여부(t=-2.075, 

p=0.040)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분만 횟수가 경산군이 초산군보다, 임신 중 우울하지 않았

던 군이 우울했던 군보다, 분만 전 모유수유 교육을 받은 군

이 교육을 받지 않은 군보다 산후우울 정도가 낮았다. 이를 

사후분석 한 결과 출산 후 평균 수면 시간이 4시간 미만의 

경우가 6시간 이상의 경우보다 산후우울 정도가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높았다(Table 1).

4. 대상자의 모유수유 적응, 수면의 질, 산후우울 정도와의 

    관계

대상자의 산후우울 정도는 모유수유 적응 정도와 음의 

상관관계(r=-0.443, p<0.001), 수면의 질 정도와 음의 상

관관계(r=-0.400, p<0.001)가 있었다. 산후우울 정도는 모

유수유 적응의 하위영역에서 아기의 수유능력과 성장(r=-

0.358, p<0.001), 수유자신감(r=-0.352, p<0.001), 수

유불편함(r=-0.337, p<0.001), 충분한 젖량(r=-0.269, 

p=0.002), 아기와 친숙해지기(r=-0.267, p<0.001), 아

기와 감정교류(r=-0.238, p=0.006), 지지받기(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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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5, p=0.010)과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Table 3).

Table 1. Differences in breast-feeding adaptation, quality of sleep, and postpartum depression by demographic characteristics (n=130)

Characteristic No. (%)

Breast-feeding adaptation Quality of sleep Postpartum depression

Mean±SD
t or F (p) 

Scheffé 
Mean±SD

t or F (p) 

Scheffé 
Mean±SD

t or F (p) 

Scheffé 

General characteristics

Age (y) 0.372 (0.690) 0.205 (0.815) 0.893 (0.412)

  20–30 33 (25.4) 3.82±0.43 4.89±1.33 7.73±4.75

  31–40 91 (70.0 3.78±0.45 4.94±1.44 8.91±4.90

  ≥41 6 (4.6) 3.93±0.42 4.56±1.86 9.83±5.67

Education 1.454 (0.230) 0.442 (0.723) 1.053 (0.372)

  High school 15 (11.5) 3.99±0.39 5.15±0.93 6.67±4.01

  College 33 (25.4) 3.72±0.41 5.07±1.31 9.09±4.88

  University 65 (50.0) 3.78±0.44 4.79±1.55 8.69±4.47

  Graduate 17 (13.1) 3.87±0.52 4.83±1.53 9.41±6.82

Monthly income

 (10,000 KRW)

0.321 (0.863) 3.209 (0.015) 2.453 (0.049)

  ≥100, <200 7 (5.4) 3.65±0.50 4.42±1.45 9.29±6.26

  ≥200, <300 31 (23.8) 3.84±0.45 5.56±1.25 7.74±4.60

  ≥300, <400 33 (25.4) 3.81±0.44 4.39±1.15 8.58±4.40

  ≥400, <500 25 (19.2) 3.76±0.54 4.75±1.13 11.16±4.95

  ≥500 34 (26.2) 3.80±0.34 5.02±1.76 7.59±4.86

Job 1.011 (0.314) 0.320 (0.750) 0.055 (0.956)

  Yes 68 (52.3) 3.84±0.41 4.95±1.47 8.68±4.94

  No 62 (47.7) 3.76±0.47 4.87±1.38 8.63±4.87

Marital satisfaction -0.244 (0.808) 1.151 (0.252) 1.502 (0.136)

  Dissatisfied 126 (96.9) 3.75±0.18 5.71±1.06 12.25±7.68

  Satisfied 4 (3.1) 3.80±0.44 4.88±1.43 8.54±4.78

Mother role  readiness -1.246 (0.215) -0.030 (0.976) 2.157 (0.033)

  No 98 (75.4) 3.71±0.46 4.90±1.39 10.25±5.50

  Yes 32 (24.6) 3.83±0.43 4.91±1.44 8.13±4.58

Obstetric characteristics

Postpartum period (wk)

 3.89±1.20 

1.446 (0.223) 2.514 (0.045) 1.741 (0.145)

  2 24 (18.5) 3.63±0.43 5.41±1.22 9.46±5.32

  3 14 (10.8) 3.71±0.38 4.58±1.60 10.29±6.12

  4 59 (45.4) 3.87±0.48 5.07±1.53 7.56±4.44

  5 18 (13.8) 3.84±0.27 4.17±1.05 8.56±4.02

  6 15 (11.5) 3.80±0.44 4.69±1.15 10.27±5.09

Parity -3.008 (0.003) -0.702(0.484) 2.030 (0.044)

  Primi 83 (63.8) 3.71±0.41 4.84±1.35 9.30±5.04

  Multi 47 (36.2) 3.95±0.46 5.02±1.54 7.51±4.43

Planned pregnancy -0.816 (0.417) 0.362 (0.718)

  Yes 83 (63.8) 3.77±0.39 4.78±1.33 -1.333 (0.185) 8.77±4.79

  No 47 (36.2) 3.84±0.51 5.13±1.56 8.45±5.10

Type of delivery

  Cesarean section 73 (56.2) 3.78±0.43 -0.464 (0.643) 5.04±1.42 1.188 (0.237) 9.56±5.13 -1.889 (0.061)

  Normal delivery 57 (43.8) 3.82±0.46 4.74±1.41 7.95±4.60

SD, standard deviation; KRW, Korean won.



Lee CY · Cho HH. Factors Affecting Postpartum Depression

168 https://doi.org/10.21896/jksmch.2019.23.3.162

Table 1. Differences in breast-feeding adaptation, quality of sleep, and postpartum depression by demographic characteristics (n=130) 
(continued)

Characteristic No. (%)

Breast-feeding adaptation Quality of sleep Postpartum depression

Mean±SD
t or F (p) 

Scheffé 
Mean±SD

t or F (p) 

Scheffé 
Mean±SD

t or F (p) 

Scheffé 

Depressive feeling during  

 pregnancy

-0.341 (0.734) -0.973 (0.332) 3.120 (0.002)

  Depressive 117 (90.0) 3.76±0.46 4.54±1.22 12.54±4.48

  Not depressive 13 (10.0) 3.80±0.44 4.95±1.44 8.22±4.76

Average sleep time after delivery 

 (h)

2.480 (0.088) 15.463 (<0.001) 4.293 (0.016)

  <4a 34 (26.2) 3.67±0.43 3.97±1.40 10.50±4.54

  ≥4, <6b 55 (42.3) 3.88±0.42 4.97±1.21 8.55±5.08 a>c 

  ≥6c 41 (31.5) 3.80±0.45 5.63±1.28 7.27±4.52

Breast-feeding 

  Exclusive breast-feeding 37 (28.5) 3.92±0.45 5.375 (0.002) 4.54±1.17 2.372 (0.074) 9.19±4.48 1.454 (0.230)

  Breast milk 46 (35.4) 3.90±0.44 5.23±1.59 7.46±4.49

  Breast milk 24 (18.5) 3.61±0.30 4.59±1.33 9.46±5.67

  Formula milk 23 (17.7) 3.59±0.42 5.20±1.39 9.35±5.26

First breast-feeding after 

 delivery (h)

3.452 (0.019) 0.558 (0.644) 1.744 (0.161)

  <1 16 (12.4) 3.93±0.46 4.90±1.55 8.50±4.35

  1–6 13 (10.0) 4.08±0.36 4.84±0.94 6.77±3.54

  >6, ≤24 31 (23.8) 3.82±0.41 4.64±1.54 7.68±4.70

  24–48 70 (53.8) 3.71±0.43 5.04±1.42 9.47±5.20

Breast-feeding during night 2.328 (0.021) -3.332 (0.001) 0.203 (0.840)

  Yes 74 (56.9) 3.88±0.43 4.56±1.35 8.73±4.66

  No 56 (43.1) 3.70±0.43 5.37±1.38 8.55±5.21

Breast-feeding education during 

 before and after delivery

1.724 (0.087) -0.490 (0.625) -2.075 (0.040)

  Yes 106 (81.5) 3.83±0.42 4.88±1.49 10.50±5.79

  No 24 (18.5) 3.66±0.51 5.04±1.06   8.24±4.59

SD, standard deviation; KRW, Korean won.

Table 2. Level of breast-feeding adaptation, quality of sleep, and postpartum depression (n=130)

Variable Mean±SD Mean±SD Likert range

Breast-feeding adaptation 102.69±11.97 3.80±0.44 1–5

Interchange feeling with one’s baby 17.98±2.43 4.50±0.61

Breastfeeding confidence 19.22±3.21 3.84±0.64

Sufficient breast milk 11.23±2.25 3.74±0.75

Baby’s feeding capability and growth 15.58±2.79 3.90±0.70

Being familiar with one’s baby 14.56±2.50 3.64±0.63

Discomfort of breastfeeding 9.86±2.55 3.29±0.85

Maintenance of breast milk volume 7.34±1.50 3.67±0.75

Getting support 6.92±1.74 3.46±0.87

Quality of sleep 39.30±11.40 4.91±1.42 0–10

Postpartum depression 8.65±0.43 0.87±0.04 0–3

Nondepression (<10), n=75 (57.7%) 5.12±2.46 0.51±0.25

Minor depression (10–12), n=24 (18.5%) 11.13±0.90 1.11±0.09

Major depression (≥13), n=31 (23.8%) 15.29±2.37 1.53±0.24

SD,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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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상자의 산후 우울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산후 우울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

하기 위하여 기본 가정인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 공선성 유무

를 파악하기 위하여 공차한계 값(tolerance)과 분산팽창인

자(variation inflation factor, VIF)값과 잔차값(Durbin-

Watson)을 산출하였다. 공차 한계값은 0.742–0.953으로 

모두 0.1 이상이었고, VIF값은 1.050–1.349로 모두 10 이

하로 독립변수들 간 다중공선성은 없었다. 또한 잔차를 분

석한 결과 Durbin-Watson 검정결과는 1.996으로 2에 가

까워 모형의 오차합 간에 자기 상관성이 없어 잔차의 정규

성, 등분산성의 가정을 만족하였으며, 산출된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15.478, p<0.001).

대상자의 산후 우울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

하여 대상자의 제 특성 중 유의한 차이를 보인 월 평균수입, 

어머니 역할 준비도, 분만 횟수, 임신 중 우울감, 출산 후 평

균 수면 시간, 분만 전 출산 후 모유수유 교육 여부를 가변

수 처리하였다. 가변수 처리한 제 특성 변수와 모유수유 적

응의 하위영역, 수면의 질 변인에 대하여 단계적 회귀분석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한 결과, 대상자의 

산후우울에 대한 회귀모형은 유의하였다(F=15.478, p< 

0.001).

대상자의 산후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수

면의 질(β=-0.285, p<0.001), 모유수유 적응 하위영역 

중 아기의 수유능력과 성장(β=-0.261, p=0.002)과 수

유 시 불편감(β=-0.213, p=0.005), 임신 중 우울감(β= 

0.198, p=0.007), 모유수유 적응 하위영역 중 수유자신감

(β=-0.164, p=0.046)이었다. 이들 요인의 전체 설명력

은 36.1%였다. 따라서 수면의 질 정도가 높을수록, 아기의 

수유능력과 성장 정도가 높을수록, 수유불편함 정도가 낮을

수록, 임신 중 우울하지 않았던 경우, 수유자신감이 높을수

록 산후우울 정도가 유의하게 낮았다(Table 4).

고찰

이 연구는 산욕기 산모를 대상으로 모유수유 적응, 수면

Table 3. Relationships among breast-feeding adaptation, quality of sleep, and postpartum depression (n=130)

Variable
BFA, r (p-value)

QS PD
BFA IFB BC SBM BFCG BFO DB MBMV GS

BFA 1

IFB 0.650 

(<0.001)

1

BC 0.764 

(<0.001)

0.487 

(<0.001)

1

SBM 0.686 

(<0.001)

0.341 

(<0.001)

0.483 

(<0.001)

1

BFCG 0.698 

(<0.001)

0.342 

(<0.001)

0.457 

(<0.001)

0.540 

(<0.001)

1

BFO 0.759 

(<0.001)

0.426 

(<0.001)

0.459 

(<0.001)

0.457 

(<0.001)

0.540 

(<0.001)

1

DB 0.351 

(<0.001)

0.158 

(0.072)

0.143 

(0.105)

0.047 

(0.592)

-0.049 

(0.576)

0.165 

(0.061)

1

MBMV 0.552 

(<0.001)

0.204 

(0.020)

0.338 

(<0.001)

0.409 

(<0.001)

0.303 

(<0.001)

0.323 

(<0.001)

0.092 

(0.300)

1

GS 0.472 

(<0.001)

0.168 

(0.055)

0.213 

(0.015)

0.112 

(0.204)

0.216 

(0.013)

0.363 

(<0.001)

0.169 

(0.055)

0.413 

(<0.001)

1

QS 0.262 

(0.003)

0.179 

(0.043)

0.050 

(0.575)

0.151 

(0.088)

0.164 

(0.064)

0.184 

(0.036)

0.226 

(0.010)

0.206 

(0.019)

0.223 

(0.011)

1

PD -0.443 

(<0.001)

-0.238 

(0.006)

-0.352 

(<0.001)

-0.269 

(0.002)

-0.358 

(<0.001)

-0.267 

(0.002)

-0.337 

(<0.001)

-0.047 

(0.592)

-0.225 

(0.010)

-0.400 

(<0.001)

1

Values are presented as r (p-value).

BFA, breast-feeding adaptation; IFB, interchange feeling with one’s baby; BC, breastfeeding confidence; SB, sufficient breast milk; BFCG. 

baby’s feeding capability and growth; BFO, being familiar with one’s baby; DB, discomfort of breastfeeding; MBMV, maintenance of breast 

milk volume; GS, getting support; QS, quality of sleep; PD, postpartum de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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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질, 산후우울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 이들 변수가 산욕기 

산모의 산후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으로 이 연

구 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산모의 모유수유 적응은 평균평점 3.80 (척

도범위 1–5)으로 중간 이상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Kim 등

(2014)의 산후 6주 산모를 대상으로 본 연구와 동일한 도

구를 사용하여 모유수유 적응을 측정한 연구에서 평균평점

이 3.78 (척도범위 1–5)인 것과 유사하였다. 이 연구에서 

모유수유 적응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하위영역인 ‘수유 

시 불편감’이 평균평점 3.29이었으나 Kim 등(2014)의 연

구에서는 ‘지지받기’가 평균평점 3.28로 이 연구 결과와 상

이하였다. 이는 산욕 기간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보여지는

데 이 연구의 대상자는 산후 2–6주, 평균 산후 4주의 산욕

기 산모로 유두의 상처, 통증, 피로(Kim, 2009)를 포함하

는 ‘수유 시 불편감’을 경험하고, Kim 등(2014)의 연구의 

대상자는 산후 6주 산욕기 산모로 이 시기는 전통적인 조리 

기간이 끝나고 신생아 양육과 책임이 산모에게 이행되는 

시기이므로 사회적 지지와 조력이 감소되기(Song, 2009)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산욕기간에 따른 모유

수유 적응과정에 어려움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모

유수유 적응중재 개발 시 산욕 기간을 고려하여 산욕초기

에는 수유 시 불편감 해소를, 산욕후기에는 산욕기 산모 지

지하기를 주 내용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겠다.

이 연구에서 완전모유수유군이 부분모유수유군보다, 출

산 후 첫 모유수유 시기가 1–6시간인 군이 24–48시간인 

군보다, 밤 동안에 모유수유를 하지 않는 군이 밤 동안에 모

유수유를 하는 군보다 모유수유적응 정도가 높았다. 이 연

구의 완전모유수유 산모가 모유수유 적응이 높다는 결과

는 모유수유비율이 높을수록 모유수유 적응이 높다는 Kim 

(2010)의 연구 결과가 지지하였다. 그러므로 모유수유적

응을 증진시키기 위해 첫 수유 시기를 늦추지 않고 완전모

유수유를 지향하고 밤중 수유를 감소시키는 전략이 필요하

다.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8)는 모유수유의 효

율성을 위해 생후 6개월간의 완전 모유수유를 권장하고 있

다. 최근 국내에서 2세 미만의 아동의 어머니 1,000명을 대

상으로 모유수유실천율을 조사한 결과 6개월 완전 모유수

유는 5.6%에 불과했다(Choi, 2017). 모유수유 적응은 모

유수유비율, 모유수유 시 문제,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

지 등 다양한 요인을 영향을 받았다(Kim, 2010; Kim et 

al., 2014). 그러므로 완전모유수유를 지속하도록 하기 위

해 출산 후 기간에 따라 발생하는 모유수유 적응의 어려움

과 방해요인을 확인하고(Kim, 2009) 이를 바탕으로 적절

한 시기에 모유수유 증진을 위한 교육과 중재가 제공되어

야 할 필요가 있다(Kim et al., 2018a).

이 연구에서 산모의 수면의 질은 평균평점 4.91 (척도범

위 0–10)으로 중간 정도였다. 이러한 결과는 산욕기 산모

를 대상으로 한 수면의 질에 대한 연구가 희소하여 비교하

기 어려우나,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수면의 질을 측정한 

Kim과 Hur (2014)의 연구에서 4.43으로 나타나 이 연구

결과가 약간 높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이 연구의 대상자

는 산후 2–6주의 산모이고 Kim과 Hur (2014) 연구의 대

상자는 산후 6개월 이내의 산모로 산후기간에 따른 다양한 

특성의 변화로 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산욕기 산

모를 대상으로 반복 연구하여 수면의 질 정도의 차이를 나

타내는 다양한 요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 

연구에서 출산 후 평균 수면 시간이 4시간 미만이 6시간 이

상보다, 밤 동안 모유수유를 하는 군이 밤 동안 모유수유를 

하지 않는 군보다 수면의 질이 낮았다. 수면의 질은 수면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감을 말한다(Pilcher et al., 1997). 이

러한 관점에서 Kim 등(2014)의 연구에서 모유수유비율이 

Table 4. Factors influencing postpartum depression (n=130)

Variable B SE β t p-value

Constant 38.935 2.747 - 14.176 <0.001

Quality of sleep -0.121 0.031 -0.285 -3.844 <0.001

Breast-feeding adaptation baby’s feeding capability and 

 growth

-0.451 0.142 -0.261 -3.177 0.002

Breast-feeding adaptation discomfort of breast-feeding -0.405 0.143 -0.213 -2.829 0.005

Depressive feeling during pregnancy* 3.176 1.161 0.198 2.735 0.007

Breast-feeding adaptation breast-feeding confidence -0.248 0.123 -0.164 -2.014 0.046

Tolerance=0.742–0.953, VIF=1.050–1.349, Durbin-Watson=1.996, Adjusted R2=0.361, F=15.478, p<0.001. 
*Dummy variable: depressive feeling during pregnancy (1=depressive feeling, 0=nondepressive fe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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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고 수면만족이 낮을수록 모유수유 적응이 높았다는 연구 

결과는 모유수유 적응 정도가 높은 완전모유수유 산모일수

록 잦은 수유로 인해 수면만족을 얻기 어렵다고 하여 이번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Kim et al., 2014). 그러므로 수면

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유수유의 특성을 규명하여 모유

수유산모의 수면증진 중재전략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출산 후 입원 기간과 출산 후 1달 사이의 수면의 

질을 비교한 연구에서 출산 후 1달 후에 산모들은 모유수유

에 익숙해지고 모유수유의 리듬을 이해하여 수면의 질이 향

상되었고 낮과 밤 동안 완전모유수유를 하고 누워서 모유

수유하는 산모의 수면의 질이 높았다(Honda, 2018). 또한 

산모의 수면에 효과적인 비약리적 중재의 효과를 메타분석

한 연구에서 마사지와 운동이 수면의 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영아의 야간수면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Owais 

et al., 2018). 그러므로 산모에게 야간에 수유 시 누워서 

모유수유를 하도록 하고 마사지나 운동을 권장하며 영아의 

야간수면을 증진시키는 방법을 교육하는 것이 산모의 수면

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 연구의 대상자의 산후우울 정도는 평균 8.65 (도구범

위 0–30)이며, 우울군에 속하는 산모는 전체의 42.3%, 그 

중 중증 우울군은 23.8%이었다. 이 연구와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산후 1주된 산모를 대상으로 한 Jung (2018)의 

연구에서 중증 우울군이 33.3%로 이번 연구 결과인 23.8 

%보다 높았다. 이는 이 연구의 대상이 산후 2–6주의 산모

로 산후 기간의 차이로 생각된다. 중증우울군은 주요우울

증의 발생을 주의해야 하는 심각한 상태로써(Han et al., 

2004), 산욕 초기 산모를 선별하여 증상이 악화되는 것

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산후우울은 측정 시기, 대상자

의 문화적, 사회경제적, 유전적 특성에 따라 유병률이 다양

하므로(Yeo, 2006) 유병률을 판단할 때에 유병률에 영향

하는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는 산후우울 발병과 관련이 있는 갑상선질

환과 우울증 병력이 있는 산모(Lee et al., 2012; Youn & 

Jeong, 2013)는 배제하였다.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2013

년 약 43만6천5백명에서 2015년 약 43만8천4백명으

로 0.4% 증가한 반면, 산후우울증으로 진료 받은 산모는 

2013년 219명에서 2015년 294명으로 34% 증가하였다

(Health Industry Representatives Association, 2016; 

Statistics Korea, 2018). 이는 낮은 출산율에도 불구하고 

산후우울로 인해 정신과 진료를 받는 산모의 수는 증가하

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정신과 진료를 기피하는 우리나

라의 사회적 편견을 고려할 때 드러나지 않은 산후우울증 

산모가 더 많을 것으로 유추된다. 그러므로 질병 예방과 건

강증진 차원에서 산후 검진 시 한국판 에딘버러 산후우울 

척도(EPDS-K)를 초기부터 종단적으로 상용화하여 산후

우울을 조기에 확인하고 고위험 산모의 경우 정신과진료를 

산후검진의 필수항목으로 선정하는 것을 국가적 전략으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정책를 홍보함으로 

산모뿐 아니라 대중에게 산후우울과 산모의 정신과 진료에 

대하여 인식을 전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 산모의 산후우울 정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은 수면의 질이었다. Kim과 Hur (2014)의 연구

에서 산후 6개월 이내 산모의 수면의 질이 높을수록 산후우

울이 낮아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하였다. 수면문제가 있는 산모

에게 피로와 건강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산모의 피로는 

전반적인 건강문제로서 우울뿐 아니라 불안이 높고 사회

적, 정신적 건강점수가 낮았다(Khayamim et al., 2016). 

그러므로 추후 산모의 산후우울을 조기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해 산후 초기부터 수면의 질을 사정하고 수면의 질이 낮

은 산모를 산후우울 고위험 대상으로 하여 수면의 질을 증

진시키는 중재가 필요하다. 또한 산후우울을 예방하기 위

해 산모의 수면의 특성과 수면의 질에 영향하는 요인을 규

명하여 수면의 질 향상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검증 연구를 

수행할 것을 제언한다.

이 연구에서 산모의 산후우울의 영향 요인은 모유수유

수 적응의 하위영역 중 수유자신감, 아기의 수유능력과 성

장, 수유 시 불편감이었다. Watkins 등(2011)의 산후 8주 

산욕기 산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모유수유가 산후우울

의 영향 요인으로 확인되어 이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수

유자신감이 높은 산모는 산후 6주에 정서적 적응이 높았고 

산후우울이 낮았으며 생후 6개월에 완전모유수율이 높았

다(Henshaw et al., 2015) 그러므로 산모의 산후우울을 

예방하기 위해 모유수유적응을 향상시키는 중재가 필요하

다고 생각한다. 모유수유는 출산 후 기본적인 양육행동을 

통하여 모성정체감이 내재화되는 과정인 모성적응을 측정

할 수 있는 영역 중 하나로 모성역할의 자신감을 갖게 한다

(Ko, 2017). 또한 모유수유는 산후 기간에 따라 실천 양상

과 어려움, 영향 요인의 차이가 있고 모유수유를 지속하는 

기간이 길수록 모성적응이 향상되었다(Kim, 2009; Kim 

et al., 2014; Kim et al., 2018a). 따라서 산모의 산후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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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산욕 기간에 따른 모유수유 적응 정

도의 차이와 영향 요인을 규명함으로 산욕 기간에 따른 차

별화된 모유수유적응프로그램의 제공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 산모의 산후우울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임신 중 우울감이라는 연구 결과는 Beck (2001)

의 산후우울의 관련요인 메타분석 연구에서 산전우울이 

산후우울에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 그리고 Youn과 Jeong 

(2013)의 산전부터 산후 6주까지 산모를 대상으로 한 연

구에서 산전우울감이 산후우울에 영항을 미친다는 결과와 

동일하다. 산전우울이 높은 산모는 산전우울이 낮은 산모

보다 산후우울뿐 아니라 조산아와 저체중신생아 출산률이 

더 높았다(Eastwood et al., 2017). 이러한 결과를 통해 

산전우울감 관리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 연

구에서 초산모, 임신 중 정서상태가 우울한 경우 산후우울

이 높았고 이러한 결과는 Kim과 Hur (2014)의 산후 6개

월 이내 산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초산모와 임신 중 우

울한 경우에 산후우울이 높았다는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

는 그러므로 산모의 산후우울 정도를 예방하기 위하여 출

산경험 유무를 확인하고 산전검진부터 산후 일정기간까

지 정규적으로 임산부의 우울에 대해 평가하여 조기진단

하며, 그 결과 선별된 고위험 임산부와 가족에게 조기에 적

극적인 상담 및 중재를 제공할 수 있는 국가적 전략 개발이 

필요하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에는 산전부터 산

후까지 적용되는 통합 임산부 우울 관리프로그램을 개발

하고 그 효과성을 규명하는 연구를 수행할 것을 제언한다.

이 연구는 표본 선정 시 임의 표집방법을 사용하여 일부 

산모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이 연구 결과를 전체 산모에

게 일반화하여 해석하는 데 제한점이 있다. 그러나 이 연구

는 모유수유를 하는 산모의 산후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규명함으로 모유수유 산모를 위한 차별화된 산후우울 예

방 프로그램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결론

이 연구는 산욕기 산모를 대상으로 모유수유 적응, 수면

의 질과 산후우울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 산후우울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실시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이 연구 결과 산욕기 산모의 산후우울 정도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은 수면의 질, 모유수유 적응의 하위 요인

인 수유자신감, 아기의 수유능력과 성장과 수유불편함, 임

신 중 우울감이었다. 이들 변수들의 산후우울에 대한 설명

력은 36.1%였다. 따라서 산모의 산후우울을 낮추기 위하

여 수면의 질을 높이며, 수유자신감과 아기의 포유능력과 

성장을 높이고 수유불편함을 개선하여 모유수유 적응력을 

높이고 임신 중 우울감 예방을 위한 간호중재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해관계(CONFLICTOFINTEREST)

저자들은 이 논문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의 충돌이 없음

을 명시합니다.

REFERENCES

Beck CT. Predictors of postpartum depression: an update. 

Nurs Res 2001;50:275-85.

Beck CT, Gable RK. Comparative analysis of the perfor-

mance of the Postpartum Depression Screening Scale 

with two other depression instruments. Nurs Res 2001; 

50:242-50.

Brand SR, Brennan PA. Impact of antenatal and postpartum 

maternal mental illness: how are the children? Clin 

Obstet Gynecol 2009;52:441-55.

Cho EJ. Subjective sleep quality in depressed and non-

depressed mothers during the late postpartum period. 

Korean J Women Health Nurs 2009;15:108-20.

Choi EJ. Breastfeeding-related social environmental 

factors and their policy implications. Health Welf Policy 

Forum 2017;249:72-81.

Corwin EJ, Kohen R, Jarrett M, Stafford B. The heritability 

of postpartum depression. Biol Res Nurs 2010;12:73-

83.

Cox JL, Holden JM, Sagovsky R. Detection of postnatal de-

pression. Development of the 10-item Edinburgh Post-

natal Depression Scale. Br J Psychiatry 1987;150:782-

6.

Eastwood J, Ogbo FA, Hendry A, Noble J, Page A; Early 

Years Research Group (EYRG). The impact of antenatal 

depression on perinatal outcomes in australian women. 

PLoS One 2017;12:e0169907.

Han K, Kim M, Park JM. The Edinburgh postnatal depression 

scale, Korean version: reliability and validity. J Korean 

Soc Biol Ther Psychiatry 2004;10:201-7.

Health Industry Representatives Association. HIRA web 

magazine. pain that afflicts mothers after childbirth post-

partum depression [Internet]. Newnan (GA): Health 

In dustry Representatives Association; 2016 [cited 2016 



https://doi.org/10.21896/jksmch.2019.23.3.162 173

이채연 · 조헌하. 산후우울 영향요인

Sep 3]. Available from: http://hirawebzine.or.kr/8825.

Henshaw EJ, Fried R, Siskind E, Newhouse L, Cooper M. 

Breast-feeding self-efficacy, mood, and breastfeeding 

outcomes among primiparous women. J Hum Lact 2015; 

31:511-8.

Honda T. Breastfeeding affects the sleep of mothers in 

post partum period. J UOEH 2018;40:191-9.

Jung IS. Convergence effects of husband’s help on self-

efficacy and postpartum depression in mother. JCIT 

2018;18:69-77.

Kendall-Tackett K, Cong Z, Hale TW. The effect of feeding 

method on sleep duration, maternal wellbeing, and post -

partum depression. Clin Lact 2011;1:22-6.

Khayamim N, Bahadoran P, Mehrabi T. Relationship between 

fatigue and sleepiness with general health of mothers in 

the postpartum period. Iran J Nurs Midwifery Res 2016; 

21:385-90.

Kim ES, Jeong MJ, Kim S, Shin HA, Lee HK, Shin K, et al. 

Maternal psychosocial factors that affect breastfeeding 

adaptation and immune substances in human milk. Korean 

J Women Health Nurs 2014;20:14-28.

Kim KS, Kang JE. The effect of preparatory audiovisual 

in formation with videotape influencing on sleep and 

anxiety of abdominal surgical patients. J Korean Acad 

Fundam Nurs 1994;1:19-36.

Kim M, Song KS, Cho YH. Breast feeding practice and ma-

ternal adaptation of infant and early childhood mothers. 

J Korean Pubilc Health Nurs 2018a;32:376-87.

Kim ME, Hur MH. Sleep quality, fatigue, and postpartum 

de pression of mother at six months after delivery. 

Korean J Women Health Nurs 2014;20:266-76.

Kim MJ, Hong SJ, Park JA, Sung OH, Lee KS. A longitudinal 

cohort study of postpartum depression. KJIMH 2018b; 

11:53-73.

Kim SH. Development of a Breast Feeding Adaptation 

Scale (BFAS). J Korean Acad Nurs 2009;39:259-69.

Kim SH. Factors Affecting Mother's Adaptation to Breast-

feeding. J Korean Acad Nurs 2010;40:225-35.

Kim SM. The effects of postpartum depression and post-

partum fatigue on breast-feeding practice in early post-

partum mothers [master's thesis]. Changwon (Korea):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2016.

Kim SY, So HS. The effect of puerperium maternal anxiety, 

quality of marital relations, and depression on the late 

postpartum depression. J Korean Soc Matern Child 

Health 2014;21:139-48.

Ko JM. Development of maternal adaptation scale for the 

primipara women [dissertation]. Suwon (Korea): Aju 

University; 2017.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Policy implica-

tions for promoting postpartum mental health [Internet]. 

Sejong (Korea):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7 [cited 2017 Dec 12]. Available from: 

http://search.kihasa.re.kr/RSA/front/Search.jsp.

Korean Society of Woman Health Nursing. Women's health 

nursing careⅡ. Seoul (Korea): Soomoonsa; 2016;1102-

11.

Lee JY. Fatigue, parenting stress and sleep patterns of 

wo men according to period of postpartum [master's 

thesis]. Daegu (Korea): Keimyung University; 2006.

Lee SO, Hwang JH. Effects of aroma inhalation method on 

subjective quality of sleep, state anxiety, and depression 

in mothers following cesarean section delivery. J Korean 

Acad Fundam Nurs 2011;18:54-62.

Lee YY, Lim CH, Jung HR, Park MJ, You IG. Study on the 

usefulness of ultrasonography for postpartum depression 

and thyroid disease. J Korean Soc Radiol Tech 2012;35: 

237-48.

Mamun AA, Clavarino AM, Najman JM, Williams GM, 

O'Cal laghan MJ, Bor W. Maternal depression and the 

quality of marital relationship: a 14-year prospective 

study. J Wo mens Health (Larchmt) 2009;18:2023-31.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1 in 4 adults, experience 

mental illness once in a lifetime [Internet]. Sejong 

(Korea):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7 [cited 

2017 Apr 3]. Available from: http://www.mohw.go.kr/

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

ID=0403&CONT_SEQ=339117.

Nam SS. G*power and sample size for sports and medical 

science research. Seoul (Korea): Hannarae academy; 

2015:66-70.

Owais S, Chow CHT, Furtado M, Frey BN, Van Lieshout 

RJ. Non-pharmacological interventions for improving 

post partum maternal sleep: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Sleep Med Rev 2018;41:87-100.

Park JK, Lee JR.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the change 

of depression of Korean adult male and female. Koren 

Assoc Health Med Sociol 2011;29:99-128.

Park SJ. Effect of breastfeeding and maternal attachment 

on postpartum depression [master's thesis]. Seoul 

(Korea): Hanyang University; 2017.

Pilcher JJ, Ginter DR, Sadowsky B. Sleep quality versus sleep 

quantity: relationships between sleep and measures of 

health, well-being and sleepiness in college students. J 

Psychosom Res 1997;42:583-96.

Snyder Halpern R, Verran JA. Instrumentation to describe 

subjective sleep characteristics in healthy subjects. Res 

Nurs Health 1987;10:155-63.

Song JE. Influencing factors of postpartum depression bet -

ween 4 to 6 weeks after childbirth in the postpartum 

women. Korean J Women Health Nurs 2009;15:216-23.

Statistics Korea. Number of births [internet]. Sejong (Korea): 

http://hirawebzine.or.kr/8825
http://search.kihasa.re.kr/RSA/front/Search.jsp.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39117.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39117.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39117.


Lee CY · Cho HH. Factors Affecting Postpartum Depression

174 https://doi.org/10.21896/jksmch.2019.23.3.162

Statistics Korea; 2018 [cited 2018 Agu 3]. Available 

from: http://kosis.kr/search/search.do.

Stuart-Parrigon K, Stuart S. Perinatal depression: an 

update and overview. Curr Psychiatry Rep 2014;16:468. 

Watkins S, Meltzer-Brody S, Zolnoun D, Stuebe A. Early 

breastfeeding experiences and postpartum depression. 

Obstet Gynecol 2011;118(2 Pt 1):214-21.

World Health Organization. 10 facts on breastfeeding [In  -

ternet]. Geneva (Switzerland): Word Health Organization; 

2018 [cited 2018 Apr 25]. Available from: http://www.

who.int/features/factfiles/breas tfeeding/en/.

Yeo JH. Postpartum Depression and its Predictors at Six 

Months Postpartum. Korean J Women Health Nurs 2006; 

12:355-62.

Yoo DS. The postpartum depression and maternal role ad-

just ment of mothers having an infant [master's thesis]. 

Seoul (Korea): Seoul National University; 2008.

Youn JH, Jeong IS. Predictors of postpartum depression: 

prospective cohort study. J Korean Acad Nurs 2013;43: 

225-35.

http://kosis.kr/search/search.do
http://www.who.int/features/factfiles/breas tfeeding/en/
http://www.who.int/features/factfiles/breas tfeeding/en/

